
올여름태안은‘보람’과‘정진’의화두가성성적적(惺惺寂寂)한도량이다.
2007년12월사상최악의기름유출은태안주민과국민들에게절망의사건이었다. 
7월어느날찾은태안은120여만명의정성이기적을이룬, 더이상절망이아닌희망의공
간이다.
태안반도만리포해변에서만난갈매기한마리가소설<갈매기의꿈>의주인공조나단리
빙스턴을떠올리게한다. “나는내가공중에서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, 할수없는것이
무엇인지알고싶을뿐”이라말한갈매기조나단의창조와도전정신은, 살을에는바닷바
람맞으며기름을걷었던자원봉사자들의희생과봉사정신이었다.
자비와수행은중생과부처를잇는다. 태안에가면중생도부처도한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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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1~2면태안반도에서여름을 ▶3~4면33관음성지가볼까? ▶5~6면봉사활동으로보람찬여름나기 ▶7면불교출판협회사장들이권하는‘피서지에서읽을만한불서’지면안내


